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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lassfying human being into four types: Soeum in(少陰A.), Taeeum-in(太陰Al,

Soyang in(少陽人), Taeyang in(太陽A), let, s try to match four season’s image to 

the four type constitution. 

1. spring's image(春)

summer's image(夏}

autumn's image(秋)

winter's image( q:.) 

soeum-in(少陰A)

taeeum-in(太陰人)

soyang in(少陽人)

taeyang-in(太|場A.).

2. Treating disease, we should also consider essence chi(精氣) state. 

key words : image, Sasang, constitution. 

I . 序 論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려에게 四象體質醫學이 있어 辦證이 어려운 

病이나 難治病의 治樓에 있어 專門 醫爆人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아직 했F證을 할 능력 

이 부족하거나 醫據經險이 적은 사람 심지어 非

專門A틀이 醫續를 하는데 대단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지금 東醫壽世保元에 나와 있는 體質의 分類法

은 喜愁哀樂을 根幹으로 하여 性格을 分析하는 것 

이다. 그리고 學界에서는 設&덤*&를 만들어 性格을 

조사하여 體쩔짧別에 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體質의 盤別이 쉽지 

않고 專門醫樓人 사이에서도 서로 意見이 

* 교신저자 ; 朴贊國, 함소아의학연구소, 017-242-0337. 

물론 이러한 것이 東武先生의 뜻에 따르는 것 

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 

다. 設問紙의 첫째 문제접은 의료인 스스로 체질 

을 감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露出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設問紙에 답하는 사람이 수 

시로 그 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는 번거롭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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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는 東武先生이 제시한 방법만으로 

體핍을 젠짧딩lj하논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은 머리 가슴 배 둔부의 둘레룹 

제서 %쁨質윤 *짧엉IJ하가도 한다고 뜰었다. 심지어 

논 ,써j은 백여보고 체질을 감별하는 사밤도 많이 

있는 것 갇다. 최근에는 오링테스트를 하여 체질 

을 김별하기도 하는 것 감다. 여하튼 모두 번거 

깜고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陰陽생、想의 本

핍에서 조금씩 벗어\_+ 있는 것이 핍實이다. 

어찌되었든 처1질을 좀도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빙볍쓸 개발하는 것이 우리 四象醫學을 발전시키 

는데 있어서 꼭 펠요한 일인 것 갇다. 

本A은 지금까지 內經 득히 꿇問을 공부하였 

고, ~니象麗뺨에 대하여는 별다른 공부가 없었다. 

內經을 공부하다보니 자연 三陰三陽괴 四時에 대 

한 연구룹 많이 하였다, 

|엔찢이 역시 陰陽의 한 形態이므호 띠時나 르 

1않三|껴과 전혀 다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이다. 

본인이 생각히기에 三陰三陽과 만1時흘 四象과 

엔제시켜 쁨’'J1J:윤 ffi,\t\JIJ하1견 방법도 쉬고 좀도 정 

확하게 김별할 수 있디고 생각하여 주위 사람틀 

에거l 이야가륜 해보니 상딩한 好感、을 가지기에 

이렇게 論文으로 직성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II. 本論

1. 形과氣 

사람올 여 c·J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形과 氣로 나누는 것이 體質을 論하는데 편리할 

것이다‘ 또한 內*팎에서 이미 形과 氣를 가지고 

體質을 論한 바가 있고 三陰三陽도 결국 形과 

氣턴 가지고 陰I場의 太少륜 論한 것일 뿐이다. 

더욱 중요한 젓은 形과 氣플 나누어 體質을 論

하여야 보디 정확한 體質짧別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사맘을 단순히 氣룹 버는 物體로만 생각 

힌다변 形이란 氣륜 별기위한 設備와 같은 것이 

고 氣딴 形이 벨어놓은 氣릎 챔隔하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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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현재 돈을 버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와 

이며 별어놓은 돈이 엘마나 되느냐를 갇이 생각 

하여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체의 體形을 생 

각할 때도 현재 氣플 벌어들얼 設備가 어떠하냐 

와 현재 가지고 있는 氣가 어떠하냐를 같이 생 

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形과 氣는 상 

호 간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개는 形이 

氣벌이에 유리하면 氣도 많고 形이 氣벌이에 불 

리하면 氣,가 적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반 

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形과 氣를 분리해서 생 

각하여야 한다. 

그러면 形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食物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자. 사실 動!物은 自然

에서 氣를 벌어틀이는 機能이 없고 植|꺼이 벌어 

들인 氣를 약탈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 

므로 氣벌이를 생각하면 植써을 예호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마. 식불은 많은 잎이 있고 잎에는 

많은 엽록소가 있어 강素同化作用으로 氣를 벨어 

들이고 있다. 이 옮素同化作用을 할 수 있는 葉

綠素가 바로 식물의 形의 代表인 것이다. 사람에 

게는 비록 葉歸素는 없지만 휩i歸에 해당하는 

亦·血球가 있어 식불에서 얻어온 氣를 財藏하는 

일을 담당하고 였다. 물론 組織의 細O성도 물론 

氣블 R수藏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시 형 

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節|최이 받달한 사람 

이나 體毛가 많은 사람은 氣를 저장할 능력이 

많이 발달한 것이다. 

그라면 氣란 무엇인가? 우리 눈에 ‘아것이 氣

이디’라고 띄는 것은 植物의 열매이고 사람에 있 

어서는 情子와 떼子이다‘ 그러나 植物의 뿌리와 

즐기에 또는 잎에도 많은 영양분이 저축되어 있 

듯이 사람의 藏問이나 皮下 심지어 며l中에도 많 

은 뿜防이 축적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아 

氣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장 보 

이지 않지만 節肉에도 많은 기가 밝滅되고 있다 

그러므로 節肉이 발달한 사람은 많은 氣를 가지 

고 있는사람이다. 

사람의 形과 氣는 이렇게 말로는 나누어 섣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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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形과 氣를 나누 

어 말하기는 쉽치 않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形이 실하면 氣가 실하고 形이 虛하면 기가 같 

이 虛한 경우가 많고, 또한 이것이 氣아고 이것 

이 形이라고 나누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 

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나누어 말을 한다면 

形은 視覺的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 

이다. 즉 身長이나 몸의 ~l'l漫 상태, 上中下의 均

↑햄 상태, 皮f휩나 體毛의 색깔 둥이 아무래도 形

을 구별할 수 있는 재료 를일 것이다. 氣는 이에 

비하여 音聲이나 服該 觸읍. 풍이 氣의 虛實을 

딴단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될 것이다, 

2. 四象바란 무엇인가? 

四象。‘란 무엇인?}를 알려면 먼저 흉뿔외 數

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初等學校에서부터 멈洋 

의 數만을 배우기 때문에 東洋의 數가 무슨 뜻 

인지 모르고 있다. 西洋의 數는 加減法부터 가르 

치기 때문얘 數는 단순한 個體익 個數나 量을 

헤아리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냐 東洋 특히 周易이나 內經외 數는 數量을 

재는 數가 아니라 만물의 변화를 헤아리는 法則

의 數이다. 東西洋의 數를 비교하면 1야라는 數

가 數量數에서는 저l일 작은 單位익 數이지만 法

則數애서는 제일 큰 大元의 數이다. 또한 數量數

애서는 1에다 1을 더하여 낙가면서 數가 만들어 

지지만 東洋희 ?去則數는 1을 2로 나누고 또 3으 

로 나누고, 4로 내누면서 數가 생겨나는 젓이다. 

그라므로 法則數에서는 1이 가장 큰 數얀 것이 

다. 西洋은 야 世界가 작은 mt子 갇은 것에 모여 

서 物質을 만블고 또 物質이 모여서 形을 만듬 

어 간디는 엠장에서 맺k플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東洋에서는 o] 미 통멸된 하나의 #흔가 있. 

고 이 }두주E가 불로 갯으로 여겹으로 Lι뒤어 가 

면서 서로 對立하고 調和하는 世界를 만들어가고 

있마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렇게 볼 때 하나로 

統-된 世界는 無極이요 太極이며 물로 냐뉘어 

있는 것이 陰陽이고 넷으로 냐뉘어 있는 것이 

바로 四象인 것이다. 그러므로 四象 體質醫學이 

四季節의 象을 *|]用한 體質鍵~I]法

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의 個體로 볼 

때 。1 個體를 넷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있마 

는 젓이다. 물론 꼭 넷으로 내누어 볼 펼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선 사람이 男女로 

냐뉘어 었는 것은 일단 사람이 陰陽으로 냐뉘어 

있음올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이다‘ 또한 時

間을 가지고 생각하여 볼 때 어려가져로 생각하 

여 볼 수 있지만 一年이라는 컷을 하나의 단위 

로 생각할 때 。l 一年을 나누는 방법이 많이 있 

을 수 있다. 우선 12個月로 내누거나 365日로 

나누거나 24節氣로, 4季節 퉁으로 나눌 수 있다 

空閒도 물론 에날 중국 사람들처 럼 平面에 우물 

‘井’ 字를 그어 9等分할 수도 있고 가운데에 中

心을 두고 동심원을 그려 나눌 수도 였고, 가운 

겨l 중심에서 각을 짙 0~ 417이나 8方으로 나눌 

수도 았는 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치 분류 방법이 있는데 우 

리가 편리한 방법을 취하변 되는 것이다. 東武先

生이 사람을 관찰하시고 四象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사고 여기에 합 

딩한 理法方藥을 만틀어 四象醫學을 成立하셨으 

나 그 功勞야 말로 二F秋에 길이 벚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 後學들은 단순히 이를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四象과三陰三陽. 

四象과 三陰프陽o]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여기서 論者가 두陰三陽을 언 

굽하는 것은 內經의 三陰프陽理論을 四象醫學을 

연구하는데 도입하고자 하는 뜻에서이다. 

혹지는 l"-l經의 츠陰三陽괴 四찢띔잉F젠-2- 。l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는지 모르겠다. 그래나 모든 

鳳理는 바록 용어가 다르고 가얀매다 認識하고 

있는 用語의 漸念이 다를 수는 았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근본적연 개념에서는 다르지 않다. 

특히 본인이 도엽하려고 하는 것은 三陰三陽論익 

內外觀念이다. 곧 太陽寒水 少陰君火 등으로 말 

하고 있는 三|쏠츠陽은 內와 外를 나누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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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싸는 形의 변화를 말하고, 內는 氣의 변 

화를 딸하고 있는 것이다. 

三|쓸三陽은 一年이라는 단위 시간에 萬物이 

生당히는 것을 관찰하여 그 變化 過程을 記述힌 

것이다. 특히 t11배”이 자라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 

하고 생각하여 만블어 낸 것 같디. 우리가 언뜻 

보떤 식물이 그냥 잎과 줄기민 자라고 있는 것 

갇지만 가을이 되떤 어디에서 왔는지 열매가 열 

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열매는 도대체 어디에 

서 오는 것엘까?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 

지만 *때끼의 內面에서 어떠한 변화기 얼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샘定하여 그 內面의 변화를 

이렇게 섣멍하고 있는 것이디. 불콘 꺼값局을 결정 

하는 판愁哀樂이 바로 이러한 내변의 氣의 變化

판 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筆者가 보기에는 

너무 }|||象的인 내용이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 

는 것이디. 좀더 알기 쉽게 많存의 用語로 섣명 

히면 좋을 것 갇다는 것이다. 忍나 환는 氣가 陽

化되는 것을 촉진하고 哀와 樂은 氣기 陰化되는 

것을 촉진한다. 이것 역시 六氣로 섣병이 얼마든 

지 기-능한 만득이다. 악에서 작간 언급한 二원늑 

陽의 內部 氣의 變化를 말하고 있는 風火i붉相火 

j뼈寒도 역시 츠陰츠陽괴 함께 I찮陽變化를 하고 

있다. 즉 三l쓸二陽이 形의 변회륜 발하고 있는 

것이리변 이 六氣는 氣의 變化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ti때까을 가지고 발한다면 三陰三陽은 잎 

의 變化룬 가지고 만한 것이라면 六氣는 씨의 

햇化른 가지고 발하고 있는 것이다. 

)欣Fill;‘플 가지고 말한다면 속에서 씨가 發풍플 

시작하는 것은 風氣의 힘에 의한 것이고 걷에 

싹이 자라는 것은 바로 淑陰의 작용에 의한 것 

이다. 少|않은 內에 君火가 있는데 이 君火는 風

에 의하여 점화된 불이 타는 것이고 걷의 少陰

은 j欣|전의 作用으로 나온 싹이 힘차게 자라는 

것이다. 太陰의 속이 되는 많土는 火에 의하여 

熱이 오픈 氣기 i황을 머금어 타는 速度플 調節

하고 Pξ올 {랩경향하여 氣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퍼므로 陽에서 陰으로 *행換되고 있는 

段階이다. 太陰은 少陰에서 길이만 자란 잎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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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두꺼워져서 뜨거운 태양 빛을 얼마든지 

받아서 氣릎 備뽑할 준비플 하는 것이다. 四象醫

學에서 三段階의 주陰을 I新陰을 빼고 少陰과 太

陰의 두 段階로 힌 것은 한 個體 內에서 엘어나 

는 陰陽의 변화는 세 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지 

만 한 個體가 1狀陰이라는 특성만을 자지고 現實

世界에 生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두陽의 段階

에서 少陽의 內가 되는 相火는 太陰에서 벌어들 

인 氣를 다시 불을 분여 태우는 것이다. 그리하 

여 陽明 太陽의 段階를 거쳐 精氣플 만들기 위 

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다. 少陽은 안에서도 

타고 밖에서도 역시 탄다 안에서는 氣가 타고 

밖에서는 形이 타고 있는 것이다. 안팎이 모두 

타고 있기 때문에 少陽의 다음에 위치하는 陽明

이 氣血이 모두 설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陽明

에 와서는 겉은 여전히 타고 있지만 사그라들어 

가는 불에 붕괴-하고, 속에서는 열심히 氣플 거두 

어틀이고 있는데 이것이 主된 任務인 것이다. 陽

明에서 거두어틀인 氣는 太陽寒水의 段階에 틀어 

오변 단단히 密封을 하여 절대 함부로 氣가 발 

산되지 않도록 좌무리 하는 것이 그 주요 임무 

이다. 사실 太陽이라면 겨울에 해당하는데 나무 

의 잎은 아무런 직용이 없는 것 갇지만 겨울에 

나뭇잎은 뿌리를 덮어주고 잎이 떨어진 나뭇가지 

는 매서운 찬바람에 가지고 있는 氣를 완전히 

빼앗기는 시련을 딩하는 것이다. 티는 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氣를 빼앗기는 것이라면 매서운 추 

위에 떨고 있는 가지도 역시 티고 있는 하니의 

현상이 아니겠는가? 三陽에서도 少陽의 형태로 

생존할 수 있는 個體가 없으므로 少陽을 除外하 

고 陽明을 少陽으로 代替하여 少陽과 太陽의 두 

段階로 나눈다면 사상의 型式이 민들어 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갇이 단지 하나의 個體를 4개로 나누 

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단지 三陰三陽

理論을 도엽하여 사용하려다보니 이러한 설명이 

펼요한 것연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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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四季節과 四象 體質&짧” 

앞의 }추論에서 알하였듯이 현재 R되象醫學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확하고 간 

편한 體質/識예j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확설한 

방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대 

부분의 풀은 →年을 ←」生으로 하여 살아가고 았 

고 木本 植物도 역서 -年을 가장 중요한 週최 

로 하여 잘아가고 있다. 또한 地球 上외 대부분 

의 氣는 바로 이 ←一年을 週期로 하여 살아가는 

t敵끼의 同化作用에 의하여 얻어지고 있는 것이 

다. 四象의 太少 陰陽도 결국은 개체의 氣의 多

少와 形의 盛哀를 가지고 말하는 것엔데, 이 氣

희 多少와 形의 盛흉는 멤季節의 #좁物의 變化처 

렴 克明하게 들어나는 것이 없다. 그려므로 本人

은 ITT!季節의 植物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본받아 채질을 감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딸한다면 봄에 싹이 냐고 나서 줄 

71 가 자라는 모습에석 少陰λ 象을 볼 수 있고 

여름에 a盛하거l 자라는 草木에 서 太陰人의 象을 

찾을 수 있고 가을에 옆에 升樹아 들면서 열매 

가 커져가는 草木에서 少陽人의 氣象을 느낄 수 

있고 겨울에 씨를 속에 감추고 매서운 바람이 

오히려 시원한 듯이 걷디고 았는 나무에서 太陽

人의 氣象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봄에는 초목어 굵어 

지거나 단단해지가 보다는 우선 길이가 길어진 

다. 그리고 앞아 나기는 하지만 아직 그 크기가 

작고 연하다. 

그러므로 ?陰人은 키는 클 수 있지만 매르고 

수척하치 쉬우며 體毛가 나가는 하지만 솜털이 

많고 머리털은 겁고 가늘며 험이 없는 것이 특 

정이다. 쌀은 氣며l이 모두 적으므묘 보드땀기는 

하나 무르고 연약하다. 여的으로 氣를 본다면 아 

직 陽氣의 발생이 B王盛등l질 못한더l 外의 形에서 

벌어들이는 氣도 아직 모자라므로 항상 氣血의 

不足을 느끼기가 쉽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內의 

風氣가 實해지고 外의 形보 實해지면 이러한 氣

血의 不足現{象이 해결되어 少陽人처럼 보이는 경 

우도 많을 것이다. 氣의 상태를 설펴보면 우선 

四季節의 象을 利用한 體贊짧別法 

ni~에서 少陰人은 柔弱한 服이 많고 音聲도 소 

려가 적고 낮은 것이 원칙적일 것에다, |閒該에서 

는 우선 피부가 부드렵고 차가우며 탄력이 적어 

야한다. 

太陰人은 養生을 잘한 사람이라면 內의 陽氣.

의 발생도 H王盛하고 外의 形도 實하게 발달하여 

있으묘로 가혈이 모두 寶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정한 太陰人이라면 아직 血이 氣보다 더 實한 

사람이어야 한다. 內部의 陽氣도 盛하고 外의 血

도 實하므로 항상 땅이 많고 살아 잘 찌고 폼에 

體毛도 많고 무성하며 색은 짙은 김은색이다. 물 

론 體形은 큰 사람이 많고 팔다리도 걸고 크며, 

손자곽도 길고 크대‘ 물론 처l헝도 작고 살이 찌 

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자세 

히 보면 廣盛한 象을 느쩔 수 있을 것이다. 氣의 

상태를 살펴보면 우선 服에서 服이 크고 활발하 

면서 拉하지는 않아야 한다. 臨'*에서 보면 左關

腦이 緊하고 右τH없이 虛한 경우가 많다- 音聲은 

雄싼할 수는 있겠지만 낮은 것이 특정일 것이마. 

皮鷹는 차갑지는 않지만 촉촉하고 뜨겁지도 않아 

야 할 것이다. 피부는 皮盛하므로 體毛가 많고 

少陰엔 보다는 탄력이 있을 것이다. 

少陽人은 가을의 草木처렴 안에 氣는 많으나 

이미 形。1 寶하71 λ1작하였으므로 젊은 시절에는 

血 不足 현상을 심하게 느까지 않지만, 40이 념 

어가면 血과 |쩔의 不足을 일으키기 쉽다. 

少陽人익 體形은 기-을의 草木처럼 단단하지는 

하나 夜盛하지는 못하다. 體毛도 뺏뺏하고 ?행하 

기는 하나 太陰人처램 굵지 못하다. 그리고 머라 

탤의 색은 노렇거나 붉은 빛이 돈다. 少陽人온 

血이 적고 氣가 많기 때문에 봄이 가볍고 단단 

한 體型이다. 살은 陰A에 비하여 단단하며 윤기 

가 난다. 그리고 少陰人이나 太陰A에 til 하여 손 

발이 작고 손가락도 짧은 경향이 많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少뚫λ o:, 단지 모묘게 形 ol

윤택하긴 하나 건조한 듯하고 기가 충실하여 단 

단해 보여야한대. 少陽人의 BIK은 ~~한 服이 많 

다. 특혀 友關服이 5玄緊하고 左關服이 ~j;細한 경 

우가 많다. 音聲은 륨이 淸하고 높은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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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少陽形人데도 音뺨이 높지 않으면 水氣가 實

한 사람이므로 예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뿜形도 그 本形의 nκ이 나오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이다 즉 少陰A 形의 사람이 服이 實하다면 

이 사판은 氣가 實한 사람아므로 少陰A에 국한 

시칠 수가 없는 것이다. 

太陽A은 紅騎白짧을 항상 太陽人이라고 생각 

하였다. 배록 형체는 늙었으나 內에 陽氣를 잘 

11x敏하고 있는 펴士가 바로 太陽人외 象이라고 

생각한디 보통의 사람이랴면 先天의 氣를 잘 타 

고난 ”!;士듬이 바로 太陽人이라고 생각한다. 왜 

냐하띤 겨울에논 모는 氣기 骨로 틀어가는데 太

陽人o] 야딸로 骨氣가 가장 彈한 사람이기 때문이 

다 束야先生이 太陽-人은 맹에 갤리지 않고 갤러 

면 치료하기기 어랩마고 말씀하선 까닭은 그 氣

~이 모두 骨 속에 있기 때문이다 太陽人은 컬 

은 氣기 )꿇하여 보이지만 속에 많은 氣를 감추 

고 있으므로 服은 아주 實하게 니와야 한다. 목 

소리눈 氣가 많지만 71<.氣도 많으므로 단단한 低

흡이 니올 것이다. 皮1협돈 거칠게 보이지만 만져 

보l긴 오히려 부_,-:_핍가l 느꺼진 수 있윈- 것이디-

체형은 그리 크지 않고 뿜毛도 많지 않아야 

한디. 파샘잉은 陽i人이므표 少陽A처 떤 받아야 

한다 

III. 結語

이굽플 써 놓고 보니 벌써 여기저기서 E可티 

否하늑 소리가 탈리는 것 갇다‘ 東武先生이 해놓 

은 것윤 함부로 딸하는 것이 딸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물혼 본인또 매음에 부담을 많이 느낀 

다. 단지 내기 여기서 말하는 것은 束武先生이 

l관힌 ft:앙‘함總쩨法이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것이 아 

니라 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도 펀리하지 않 

을끼? 하는 생각에서 해보논 것이다. 만약 본인 

의 1얄아 가치가 없다면 지遠問에 사랴칠 것이고 

만약 의 n]가 있다연 다행히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플 것여디. 본인이 주제넘거! 皮혐 9따象 쁨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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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聲 등을 가지고 體質을 論한 것은 단지 개인 

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원래 하고자 하 

는 말은 四季節의 象을 가자고 體質을 *觀”해보 

자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1. 봄의 象을 가지고 少陰A을 찾아내고, 여름 

의 賞을 가지고 太陰A을 찾아내고 가을의 象

으로 少陽人을 찾고 겨울의 象으로 太陽人을 

찾자. 

2. 사람에게는 形과 氣가 았는데 치료에 있어서 

는 단지 形만을 생각하지 말고, 氣를 같이 생 

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形의 體質이라 

해도 氣기- 디르면 治法플 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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